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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해양문화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안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해양문화자원 활용 연구 결과 발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은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 활력 

증진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연안도시의 해양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경제와 문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해양문화자원을 단순한 보존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정부는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2021~2025)」수립으로 

해양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연안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 기여를 목표로 

설정했으나, 정책 추진의 기본 토대가 되는 해양문화자원 실태조사조차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연안도시가 보유한 

해양문화 자산을 자원적·공간적으로 실증 분석하여 해양문화의 다층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책임자 이슬기 전문연구원은 “해양문화자원은 지역 정체성 확립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번 연구에서는 해양문화자원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연안도시의 활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했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해양문화자원 현황 분석 결과 전국 74개 연안 시군구 기준으로 평균 

27.8건의 해양 문화자원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연안은 고성, 양양, 

강릉, 삼척이 많은 유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남해는 창원, 거제, 통영, 여수 

등, 서해는 강화, 태안, 보령, 신안군의 자원 밀집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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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원적 특성과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해양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 전략 ▲해양문화 기반 도시재생 모델 구축 ▲지역주민 참여형 해양문화 

프로그램 개발 ▲해양관광 및 창의산업과의 연계 강화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제안했다. 특히, 연안도시가 보유한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정희 원장은 “해양문화자원은 우리나라 연안지역이 

보유한 소중한 자산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정체성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연구가 연안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문화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해양관광문화연구

실 이슬기 전문연구원(051-797-4768) <sglee84@kmi.re.kr>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전국 해양문화자산지도 (출처 : 저자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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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해양문화자원을 활용한 연안도시활력 증진 방안 연구. (JPG 파일 별도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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